
 ○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핫 플레이스에서 젊음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
는 바다축제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 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9일 영종도 왕산마리나 일대에서 ‘2023 용유
바다축제’를 연다고 17일 밝혔다.

 ○ 인천경제청과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주최·주관하고 인천 중구청이 후원하는 
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‘요트 & 하이볼’이다. 여름, 젊음, 낭만, 바다 등을 
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요트승선 체험과 해양 스포츠 전시장, 물총놀이, 
해양 사진전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돼 눈길을 끈다.

 ○ 먼저, 메인 무대 축하공연에서는 가수 바다, 나태주, 리듬파워, 키썸, 영지, 
드림노트 등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맞는다. 보조 
무대인 ‘하이볼 클럽(Club)’에서는 칵테일쇼, 버스킹 공연, 하이볼 이벤트 
등이 펼쳐진다. 이밖에 지역 예술인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축제 기간 즐
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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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일 핫 플레이스 왕산마리나로 피서 가볼까…용유바다축제 개최

 ‘요트&하이볼’축제 열려…정상급 가수 출연·하이볼 클럽에 해양 콘텐츠도 준비  

 ○ 특히 풍성한 축제를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특산물 및 음식 부스와 아트  
마켓, 푸드트럭, 각종 체험 부스들이 운영되며 교통혼잡 대비와 행사장을    
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왕산마리나~운서역 광장을 운행하는 셔틀버스
도 30분 간격으로 다닌다.  

 ○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"여름 휴가철을 맞아 젊음과 낭만을 만끽하
고 바다가 주는 즐거움과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즐길거리를 준비
했다“며 ”이번 용유바다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
만들길 바란다“고 밝혔다. 


